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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자조(自自照照)

계절은 다시 연둣빛으로 깊어가고, 계절 속에 서있는 석탑

은 또 새로운 오늘을 견딘다. 저 짙어가는 풀잎만큼만 하여

도 좋으련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서 달라지지 못했고,

아득한 세월을 하루처럼 견딘 석탑 앞에서 나의 오늘은 또

다시 힘겹다. 어느 날, 그렇게 혼자가 된 것은 나만을 걱정

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남을 도울 수 없는 것 역

시 나만의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 계절이

지나가면 다른 빛깔의 계절이 찾아와 또 다시 깊어갈 텐데.

그리고 석탑은 또 다른 하루를 여전히 견뎌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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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⑩ 난타의 지옥 구경

그림·강병호

부처님은 고향 가비라성을 방문한 걸음에 이복

동생난타를구제해야겠다는생각을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발우를 들고 아난과 함께 난타의 집

으로 걸식을 나섰습니다. 마침 난타는 집에 있었

고, 예쁘기로 이름난 난타의 부인 손타라는 눈썹

사이에 향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

다는 말을 듣고 난타가 나가서 부처님을 맞이하

려고하자, 부인손타라가말했습니다.

“내 이마의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와야 해

요!”난타가 그러겠다고 말하고 문밖을 나갔지만

그것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난타는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발우를 받아서

음식을 담아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발

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부처님을 모

시고 온 아난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난도 받

지 않자, 다시 부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부처님

은 발우를 든 난타를, 부처님이 머무시는 냐그로

다숲, 냐그로다정사로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삭발을 맡은 제자를 시켜 난

타의 머리를 깎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타가 반

항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에 부처님이 아난을 데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운 난타는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이리하여 억지로 비구 스님이 되기는 했지만

난타의 생각은 언제나 부인 손타라의 예쁜 모습

에만가있었습니다. 

‘예쁜 손타라가 화장을 하면서 말했지. 이마의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만 부

처님 위엄에 눌려 마음에 없는 머리를 깎고 말았

어.’

생각만 해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깎

은 뒤에도 집으로 달려가 손타라를 만나고 싶었

으나, 부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렇게할수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시고, 난타 혼자서 정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난타의 마음을 아

시고, 몇개의병에물을채우라고하셨습니다. 참

으로쉬운숙제를주고떠나신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타에게는 그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

니었습니다. 물을 채운 병이 저절로 넘어지는 것

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든 병에 물을 채울 수

는없었습니다. 

“에라모르겠다. 그대로두고, 손타라를보러가

자”하고 문을 모두 닫고 떠나려하는데 닫은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문을 닫으면 큰 문이

열리고, 동쪽문을닫으면서쪽문이열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두고, 손타라를 보러

가자”하고 정사를 나섰습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피해서다른길로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시고 난타가 가는 길로 오

시는 것이었습니다. 난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

다. 그러자 나무의 신이 허공에 나무를 뽑아 올렸

습니다. 난타의모습이들키고만것입니다. 

“너는 부인을 잊지 못하는구나.”부처님은 난

타를 데리고 정사로 오셨다가, 아나파산 위로 데

리고 가셨습니다. 산중에 늙은 애꾸눈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원숭이를 가리키며 물으셨

습니다. 

“손타라의 모습을 저 원숭이에게 견줄 수는 없

지?”

“세상에서 손타라처럼 예쁜 모습은 없습니다.

애꾸눈원숭이에견주시다니요?”

난타는 부처님 말씀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

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난타를 이끌고 도리천

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도리천은 우리 세상

이 있는 염부제에서 팔만 유순 높이가 되는 수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먼 곳도 부처님 걸음으

로는한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난타에게 도리천의 33개 궁전을 보여

주고, 한복판의 궁전 선견성(善見城)을 보여주셨

습니다. 표현이안될만큼화려한궁전이었습니다. 

다시 하늘나라의 여자, 천녀(天女)의 모습을 보

여주셨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될만치 예뻤습

니다. 손타라와 예쁘기를 견주면 손타라는 애꾸

눈 원숭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는맞는말씀이었습니다.

궁전마다 궁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왕의 자리가 비어 있고 5백 명 천녀들이 지

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난타가 물어보았습니

다. 천녀들이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는 난타라는 아우님이 있어요. 출가

한 인연으로 목숨이 다하면 이 하늘 궁전의 왕이

되실겁니다. 빈자리여기는그분이오실곳입니

다.”그러자 난타는“내가 바로 난타요”하고 그

자리에가서앉으려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예요. 인간 세상에서 인연이

끝나야 오실 수 있어요.”천녀들이 말렸습니다.

난타는 하늘나라에 자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아주기뻤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난타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아우성이 넘치는 화탕지옥에는 죄인

들이 끓는 물속에 삶아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끓고있는화탕한곳이비어있었습니

다. 난타가 옥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끓는 화탕

은어째서비어있지요?”

옥졸이 말했습나다. “부처님의 동생에 난타라

는 말썽장이가 있지요. 비구가 되었지만 부인이

보고 싶어 계를 어기려한답니다.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지면 죄를 다스리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난타가 부처님께 합장을 하

며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천상은 바라지 않

습니다. 저화탕지옥만면하게해주십시오!”

“큰일났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도를 닦은

난타는이레만에아라한이되었습니다. 

〈법원주림(法苑珠林)제22권입도편인증부〉

아름다움과추함은부질없다


